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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로나19 방역조치 방해사범 등 일괄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철희)은 2020. 5. 13. 자가격리

조치 및 폐쇄조치를 위반한 S교 신도 9명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관련 사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전원 구공판)

○ 순천지청은 지청장을 단장으로 하여 감염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코로나19 수사대응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 추세에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코로나19 관련

사범을 지속적으로 엄단할 예정임

 자가격리조치 위반사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자가격리조치에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애인 돌보미로

근무한 S교 신도 기소

○ S교 신도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A(36세), B(34세)는 담당 공무원

으로부터 서면 및 전화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0. 3. 초순경

통보를 받은 당일조차도 순천시 소재 2개 어린이집에서 유아 돌봄

활동을 하였음

○ S교 교육생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C(52세)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

에도 ‘20. 3. 초순경 순천시 소재 장애인의 집에서 장애인 돌봄

활동을 하였음

□ 자가격리조치에 위반한 선원 등 외국인 기소

○ 베트남인 D(36세)는 입국과 동시에 임시생활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로

전환되면서 격리통보 및 설명을 받았음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나온

당일인 ‘20. 4. 초순경부터 한국인 선장 E(55세)의 여수항 기반 어선

에서 선원으로 근무하였음

○ 베트남인 F(29세)는 입국과 동시에 임시생활시설 격리조치 후 동 조치가

해제되면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20. 4. 말경 광양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지인 병간호 등을 하였음. 동인은 특히 자가격리앱에

의한 추적을 피하고자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을 하였음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 적발 이후 검사에서도 최종적

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주변이나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엄격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모두 정식재판(불구속 구공판)을

받도록 하여 경각심을 고취함

 폐쇄조치 위반사범(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 순천시에서는 ‘20. 3. 10. S교 시설 등에 대해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집회금지 명령을 하였으나, S교 신도인 G(54세) 등 6명은 ’20. 3.

중순경 S교로 의심받을 만한 물건의 반출을 위하여 순천시 소재 S교

교육관의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하였음



 감염 빙자 업무방해사범(업무방해죄)

○ 순천 소재 병원 직원인 H(58세)는 병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20. 2.

말경 위 병원 재활치료실 앞 복도에서 ’다 같이 죽으려고 내가 대구와

청도에 다녀왔다. 이사장 불러라.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인 것처럼 허위 소란을 피워 3시간 동안

병원 재활치료실 등이 폐쇄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되도록 하였음

 KF94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사범(사기죄)

○ 직업이 없는 I(23세)는 KF94 마스크를 보유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음

에도 ‘20. 2~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교부받았음


